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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직무 스트레스 없다?
을지병원, 한국 남성근로자 하위 50% 해당 … 육체노동 관련조사 빠져

최근 직원들이 잇따라 돌연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비슷한 연령

대의 한국 남성과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9일 을지대병원 산업안전의학과 오장균 교수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한국타이어 직원

들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가 한국 남성 근로자 기준치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등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

사됐다.

오장균 교수는 9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노사자율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한

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연구소 직원 1400여명에 대해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

표했다.

그러나 오장균 교수는 “설문조사 문항은 주로 사내의 경쟁적인 분위기나 상사의 압박 등과 같은 정신적 스

트레스에 관한 것으로 육체노동과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는 빠져 있다”며 “초기에는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해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이후 노동청에서 직원들의 사인 규명 작업과 관련해 육체노동의 스트레

스에 관한 문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육체노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은 대전지방노동청이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한

해서는 한국타이어가 다른 제조기업에 비해 특별히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11월2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조 관계자와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스트

레스 설문조사 방법과 과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설명회는 한국타이어 직원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민노당 대전시당 관계자 10여명은 한국타이

어 대전공장 앞에서 직무스트레스 분석결과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11월30일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유가족과 연구소 사원, 언론 등을 상대로 다시 한번 공

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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